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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문

「항공기 정치장 등록지 김포공항 이전 촉구 결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강서구 전체의 97.3%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으며 건축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53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큰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 관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가 자사의

항공기 정치장 등록을 재산세율이 낮은 지방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기본권 박탈과 재산상의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음.

○ 이에 강서구의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지를 김포공항으로 즉각 이전할 것과 강서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나눌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함.



항공기 정치장 등록지 김포공항 이전 촉구 결의안

1950년 개항한 김포공항은 지난 60여년 동안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교통수단의 중추적인 역할과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김포공항으로 인해 강서구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입어왔다.

강서구 전체의 97.3%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으며 건축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53조원에 이르고 있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큰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3월19일 박원순시장은 강서구 주민과의 지역현안 정책토론회

에서 “마곡지구는 강서구의 금싸라기 땅이며, 서울시 전체의 보물이자

미래를 약속하는 땅“이라고 언급한 바도 있다.

그러나 마곡지구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15층 정도의 건축물만을

건립할 수밖에 없어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어 개발이익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 관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가

자사의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지를 재산세율이 낮은 지방도시로 이전하여

왔다.

2001년 양사의 항공기는 150여대로 재산세 부과를 하였으나

2012년 말 기준 86대로 축소되어 구세 수입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에게 기본권 박탈과 재산상의 심각한 고통을 주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자사 이익에 급급하여 우리구민들이 겪는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강서구 의원 전원은 57만 강서구민의 행복 추구와

더 이상의 지역슬럼화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아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지를 김포

공항으로 즉각 이전하라.

2.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강서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나눌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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